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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곡물 공급망 재편을 

맞은 작물보호제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 농산물

을 선호하는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2020년 

7월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입소스 모리가 발표

한 기후 위기와 관련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

국, 중국,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대농가의 63%

는 향후 5년간 기후변화가 코로나19보다 농업

에 더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응답했다. 

유럽은 소비자의 80%가 농업과 관련된 환

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구매를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BCG 

2020).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런 소비자들

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비료나 작물보호

제와 같은 투입 농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

했다. 프랑스는 농가와 일정한 거리 내에 있

는 농경지에서 화학농약 사용을 금지했으

며, 독일도 수질오염 경감을 위해 질산태 질

소비료의 사용량을 최대 20% 감축시키는 법

안을 2020년 3월에 통과시켰다. 이는 주로 농

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

소(N2O)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N2O

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지난 100년을 기준으

로 이산화탄소의 273배다: IPCC AR6 참고). 

한편, 화학 작물보호제의 재등록 요건을 강

화한 유럽에서는 2001년 905개에 달하던 등

록 원제 수가 2019년에는 388개로 급감했다. 

이런 화학농약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천연 

작물보호제(생물농약)와 생물활성 강화제

(biostimulant)가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두 번째로, 농업의 디지털화다. ICT(정보통

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농업이 농

업 모델로 떠올랐다. 스마트 농업은 센서와 빅

데이터로 생산 최적화와 자동화를 구현하며 

노동력과 자원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

지와 소비지를 인접시켜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선호하

는 고품질 농산물을 적기에 생산, 공급한다. 

세 번째로, 작물보호제 산업에 미친 영향이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국가에 의존

하던 작물보호제 공급망이 취약해졌고, 많은 

회사가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

거나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원자재를 중국에

서만 공급받는 다른 산업에서도 공급선 다변

화를 시도 중이다). 천연 작물보호제의 입지

를 넓힐 전망이다. 2020년, 세계적인 농산업 

전문지인 아그리비지니스글로벌은 작물보호 

회사의 75%가 천연 작물보호제를 이미 판매

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틈새시장에 머물렀던 천연 작물보호제

가 화학 작물보호제의 단점을 보완해 주력 시

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 본 내용은 필자의 한국작물보호협회 50주년 기념 강연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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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혁신’을 꼽고 보다 효과적이

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작물보호제 연구 개

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농작물을 보호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보다 지속가능한 농

업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일본협회는 재래적인 화학물질에만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기반 제품, 응용기

술, 디지털 도구 등의 스마트 기술을 포함한 

통합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등록과 규제관련 이슈에 대하여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3국이 필요한 분야

는 항상 적극 기여하고 협력 하겠다”고 인사

말을 통해 전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주최한 대만협회의 

Leo Lin 회장은 “2020년초 코로나19 범유행

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영향은 현재에도 

여전히 체감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민생, 산

업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

고, 과도한 강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식량, 연료, 비료 부족, 인플레이션, 그

리고 다가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제조업과 수출 사업에 이전보다 더 심각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오랜 불경기와 팬데믹 이후의 시

대에 대만협회(TCPIA)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직원 교육 강화, 기

술 교육 워크숍, 등록 규정과 연구개발 등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고 전하고 “본 회의를 

통해 3국의 작물보호제 산업에 대한 경험과 

① 3국 자매회의 참석자
② 염병진 회장 인사말
③  전임 윤재동 회장의 감사패를  

대만 협회장에게 전달하는  
염병진 회장

④  한국협회(KCPA)  
참가자 자기소개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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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 현재 등록된 농약 총 품목수는 

2,142개 품목으로 살균제 710품목, 살충제 

636품목, 살균·살충제 108품목, 제초제 615품

목, 기타 등 73품목이다. 수입 원제는 살균제 

160개, 살충제 165개, 제초제 144개, 기타등 

33개로 총 502개가 등록되어 있다. 특히 외래

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이 

2019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내륙으

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일로에 있어 방제 철

저가 필요하다.

한국협회(KCPA)의 주요 활동으로는 농약

원제 할당관세 적용추진,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약빈용기수거 시스템에 참여

하고 있다. 또한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정보전달, 안전사용을 위한 오·남용 예방, 농

약 올바른 보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캐릭

터(브루코)를 활용한 유튜브와 매체에 홍보

하고 있으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산림공

무원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했다.

일본협회(JCPA)

2022년 일본의 전체 작물 재배면적과 농경

지는 각각 395만ha, 433만ha로 서서히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지이용률

은 최근 3년간 9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배면적 중 쌀은 31%, 사료

작물이 19%, 채소가 9.8%를 차지했다.

2022년 농수산물 수출은 1조4천140억엔 이

었다. 이 중 가공품이 35.7%, 수산물 27.4% 

과수와 채소는 43.8%를 차지했다.

2022년 신규등록 성분수는 1개 였으며 실

효된 성분수는 7개였다. 신규 등록 제품 106

개를 포함 전체 등록 품목수는 4,177개이며 

유효 성분수는 593개이다. 2021년 농약 출하

량(실물량)은 22만6천톤으로, 금액으로는 3

천8백40억엔으로 이중 제초제가 38%, 살충

제가 28%, 살균제가 19%, 살균·살충제가 

10%, 기타 5%를 차지했다. 수도용은 35%, 

과수용은 14%, 채소용은 36%등 이었다.

2022년 농무성(JMAFF)에서 478농가를 대

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농가가 부

적합율을 받았으나 0.4%로 낮아 대부분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2021년 이후 등록된 제품에 대

하여 주기적인 재평가를 시작했다. 등록신청

자는 최소 15년의 검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지 농약에 대하여도 명확히 했는데, 

GHS에서 Category 1, EU와 미국에서 농약으

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등록목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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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가 전체 시장의 38.8%를 차지했으며, 

살균제는 25.8%, 제초제는 30.6%를 차지했

다. 전체시장 중 수입은 1억5백만달러, 국내 

조달은 2억9백만달러였다. 2022년에 신규 원

제는 7개가, 제품은 511개가 등록됐다. 전체 

등록된 제품 중에 살균제가 218개, 제초제가 

82개, 살충제가 157개, 기타 54개였다.

대만 정부는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하여 금

지하였는데 2024년 4월까지 유통할 수 있도

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국제적 조화를 이루

기 위해 7,552개 잔류허용기준(MRL)을 고시

했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유통검사 강화, 

식물병원, 비(非) 화학 농약의 활성화를 추진

하고 있다.

대만협회는 저항성 관리, 제형의 발전 등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소의 잔류 분석 

능력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소개, 대학과의 공

동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작물보호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작

물보호제의 정확한 개념을 대중에게 전달하

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

는 안전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오전 회장단 회의에 이어 오후 세션에서

는 「살충제 저항성의 전략적 관리」에 관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일

본협회(JCPA)는 Bayer CropScience K.K. 

Agronomic Solutions Manager인 Hadano, 

Hiroyuki씨가 ‘Japan’s Fungicide Resistance 

Management, Reflecting to our Activities 

Taking Place at Fungicide Resistance 

Action Committee in Japan’에 대해 발표

했다. 이어서 한국협회(KCPA)에서는 ㈜

동방아그로의 김원 상무이사가 ‘Strategies 

of Insecticide Resistance Management in 

Korea’ 대해, 대만협회(TCPIA)에서는 대

만 Chung-Hsing 대학의 Dai, Shu Mei 교

수가 ‘Strategies of Insecticide Resistance 

Management’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으며 각 

국가별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도 가

졌다. 

세미나 발표중인 (주)동방아그로 김원 상무이사 세미나에 경청중인 3국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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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농촌마을 정주환경이 매우 좋아지니, 

마을 주민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독일 남서부지역을 차지하고 바덴-뷔르템

베르크주를 방문했다. 독일의 다른 주보다 농

업과 제조업이 동시에 발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농촌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바

덴-뷔르템베르크주는 ‘어느 지역에서든 동등

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를 농촌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주

정부 헌법에도 명시했다고 한다. 

물론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국토공간계획 

기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시행한다. 

연방정부가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주정

부가 발전계획을 설계하고, 연합 시·군과 게

마인데는 각각의 지역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

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지역개발프로

그램(LEADER), 연방정부 농촌지역발전프로

그램(ELR),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원이 융합

된 지역지원자금 등의 예산이 다양한 프로젝

트를 통해 전국 각 농촌마을에 투자된다.

이를 통해 바뎀-뷔르템베르크주에선 지난 25

년 동안 3만400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투입

한 예산만 19억유로(2조7000억원)에 달한다.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농촌현장이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점이다. 특히 마을 공

간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많

은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의견을 제언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 그들의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농

촌 공간계획은 지역마다 또 마을마다 그들만의 

전통문화와 주거환경 특색이 부각된다. 

실제 독일 농촌마을에 들어가면 실감할 수 

있다. 빌트베르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 공간계획을 했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해 

농지와 녹지를 보존하고 주거지를 확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했다. 정주환경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빌트베르크 

전역에 대한 구역별 특징을 살리고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홍수를 비롯

한 기상재해 대비 등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재정비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35년까지 또다른 공간계획을 

독일 빌트베르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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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AONB 전체 면적은 2만3301㎢(233

만ha)에 달하는데, 이는 영국 농촌지역의 

18%를 차지한다.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유지

하면서 농업을 하는 덕분에 동식물의 훌륭한 

서식지다. 생물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

이다. 또한 매년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

장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경종을 울린다.

 

코츠월드 380개 마을 

AONB(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구가 바로 코

츠월드(Cotswolds)다. 코츠월드 면적은 2038

㎢로 46개 AONB 중 가장 큰 규모로 15개 지

자체에 걸쳐 있으면서 380여개의 마을이 포

함돼 있다. 코츠월드 380개 마을 중에서 ‘버

튼온더워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마을

을 구경하기 위해 매일 특히 주말에는 밀려드

는 관광객으로 도로가 마비될 정도다. 이 마

을에 들어서면 벌꿀색(Honey color) 건물이 

곳곳에 눈에 띈다. 마을 중심에는 템스강으로 

연결되는 윈드러시(소하천 이름)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그곳을 따라 여러다리와 중세시

대 가옥들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 2024년 3월 농촌공간계획법 시행 

농촌이라는 공간은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

고 있다. 식량 생산은 기본이다. 자연경관은 

도시민들의 휴식처이고, 전통문화를 보존하

는 공간으로 미래 잠재력도 무궁무진하고다

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농촌공간

이 붕괴되는 현실에 맞닿아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촌의 색채를 잃고, 농촌마을에는 

각종 제조공장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유해물

질을 배출하기도 한다. 실제 전국 취락지구 2

만485개 중에서 100m 이내에 공장 용지가 있

는 마을이 2,815개로 10%를 넘는 것으로 보

고됐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공장이 개발 입지한 비율이 80%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농촌의 목가적 풍

경을 잃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3월 29일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

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농촌공간계획

법)’에 대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유럽 이상

의 농촌마을로 재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국 코츠월드 중 버튼온다워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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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분지점에 침입하여 발생하며, 윗부분

의 줄기와 잎이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병으

로 균핵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균핵병

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작물체가 연약하

게 자라거나 연작에 의하여 병원균 밀도가 높

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적절한 환기로 과습

한 환경을 피하고 보온력을 강화하여 적정온

도를 유지시키며, 병든 기주는 바로 없애주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잿빛곰팡이병

과 동시 방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러스 피해

특히 11월 이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시설 내

부로 찬공기가 들어오는 출입구쪽과 측창쪽

에 환기시 유입되어 큰 피해를 주는 토마토 

잎마름역병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 반대로 

시설내부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한 환경에

서 많이 발생하는 흰가루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오이, 멜론 등 박과작물과 딸

기 등 발생 증가가 우려되므로 시설 내 환경

관리와 등록약제를 이용한 발생 초기에 철저

하게 방제 해야 한다. 시설 주변 온도가 낮아

지면서 미소해충의 시설 내부로 유입하는 총

채벌레, 담배가루이 등 난방제 미소해충에 의

해 전반되는 바이러스 피해인 토마토반점위

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

러스(TYLCV)도 증가가 우려되므로 난방제 

미소해충 방제에도 철저를 당부한다.

화상병

과수 재배 생육시기에 병에 걸렸던 줄기와 

궤양 증상이 있는 가지 등 마른 고사목과 과수

원 바닥에 병이 발생하여 떨어진 과실과 잎 등

을 제거해 주는 것이 병원균 월동 개체의 밀도

를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겠다. 특히, 사과와 

배 등 장미과 과수에 낙엽이 되는데, 이 시기에

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달려 있으면 치

명적인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줄기

의 월동 궤양 증상은 제거해야 한다.  

※ 병해 칼라사진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cpa.org) ‘자연과농업 11·12월호’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잎역병 피해 증상 복숭아 탄저병 피해 낙과 사과 화상병 궤양 증상딸기 잿빛곰팡이병 
피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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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에 문제가 된다면 굳이 사과나무 가지를 

제거하지 않고 기계유 유제를 도포하여 갈색

날개매미충을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무좀류·사과면충 

과실 수확 후 과원을 정리하면서 유목기의 

사과나무 등 동해 예방을 위하여 제1주지 아

래 주간부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물과 1:1로 

혼합하여 도포하거나 필요하면 신문지를 주

간부에 둘러 주는 것도 좋다. 동해 피해를 받

아 수세가 약해졌을 때 주로 피해를 주는 해

충인 나무좀류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수행함

으로 동해 예방은 물론 나무좀 피해도 예방

할 수 있다. 사과원에 피해를 주는 사과면충

은 나무 주간부 아래 흡지가 많을 때 증식하

기 용이 하므로 흡지를 제거해 주는 것도 좋

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재배적 관리도 함께 하

면 과원내 해충 밀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충 방제 효과 높은 약제 선별

이 시기는 과수원의 방제가 끝난 시기로 

사용을 마친 방제기는 깨끗하게 닦고 조이

고 정비를 해서 겨울 동안 안전한 장소에 보

관 해야 내년도 방제에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일지를 작성해왔다면 1년 동안 

과실을 재배하면서 살포했던 살충제들을 살

펴보면서 방제 효과가 좋았던 약제들은 되새

겨 보고 내년도 방제 약제선택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응애 등 해

충의 밀도가 높았다면 그만큼 월동하는 해충

들의 밀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

계 방제 전에 꼭 과원을 살펴보아 월동기 방

제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기계유 유제를 준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년도 농사를 위해 과원을 관리하고 한해

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해충관리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해충 칼라사진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cpa.org) ‘자연과농업 11·12월호’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 주간부 주변 흡지 갈색날개매미충 피해 
(복숭아)

가지 속의  
갈색날개매미충알

사과나무 주간부 페인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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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해치는 병해충과 잡초 방제 및 

 작물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제

농약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

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

하는 것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

산물의 저장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가 포함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 착색을 좋게 하여 농작물의 품질을 향

상시키는 약제들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의 이름은 어떻게 명명(命名)되는가? 

농약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구분하는

가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그 종류는 화학명, 일반명, 

계통명, 품목명, 상표명, 코드명과 같이 다양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약의 이

름은 『상표명(Trade name, 商標名)』이다. 

1) 상표명은 농약을 제품화할 때 그 농약을 

제제화하는 회사에서 부여한 고유한 이름을 

말한다. 자동차의 고유한 이름, 핸드폰의 모

델에 따른 이름처럼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할 때 사용하는 이름을 상표명이라 한다. 농

약의 경우에도 혁신적이고, 어려운 이름보다

는 부르기 쉬고, 편안한 이름을 가진 농약이 

장수하기도 하고, 글자수가 너무 많아도 선호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2글자 ∼ 5글자 사

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 같다. 

2) 화학명(Chemical name, 化學名)은 물질

의 구성 성분과 그 결합 형태를 나타내는 이

름이다. 화학명을 IUPAC name, CAS name이

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화학명을 확정하는 

기관의 이름인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ore and Applied Chemistry,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합), CA(Chemical Abstract, 

화학요약집_미국화학학회) Service를 붙여서 

명명하는 방법으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조가 복

잡해짐에 따라 사용이 복잡하고, 어렵다.

‘복어독은 유해성 또는 독성은 높지만  

지정 요리사에 의해 손질되어  

위해성은 낮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처럼  

농약도 농작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기에 다양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사용을 규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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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전달시켜 보다 정확한 방제효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며, 독성 경감, 잔류감소 등 안

전성 확보 및 사용상의 편리성 등의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원제를 제품화시키

는 제제는 ①우수한 생물효과를 가지며 약

해가 없을 것, ②효율 좋은 시용이 가능 할 

것, ③안전하게 시용 가능할 것, ④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⑤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

을 것, ⑥작물 잔류의 염려가 없을 것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

되어 왔다.

과거의 농약 제형은 약효 확보와 경제성에 

가치를 두어 유제, 입제, 수화제, 분제 위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전성, 편리성, 저

독성에 중점을 두어 미탁제, 유탁제, 입상수

화제, 액상수화제, 정제 등의 형태로 사용목

적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005년 국내 등록됐던 1,155품목의 경우 수

화제 319품목(27.6%), 입제 259품목(22.4%), 

유제 183품목(15.8%), 액상수화제 128품목

(11.1%), 액제 64품목(5.5%)로 상위 5개 제

형이 전체품목의 82.4%(953품목)이었는데, 

2023년 등록된 총 1,870품목의 경우 액상수

화제 481품목(25.7%), 입제 382품목(20.4%), 

수화제 248품목(13.3%), 유제 172품목

(9.2%), 입상수화제 160품목(8.6%)로 상위 5

개 제형이 전체품목의 77.2%(1,443품목)으로 

변화했다(표 2).

농약에 있어서 제제의 개발 포인트는 ①생

물학적 효과(방제 대상에 적합한 효과 발현, 

약해 고려), ②등록기준 및 안전성(인축독성, 

환경생물독성), ③생산 과정에서 효율성, 제

조원가(제조공정, 제조설비 확보, 제조원가 

고려), ④제품유통/사용시의 물리적 특성(유

화성, 수화성, 현수성, 확산성, 습전성, 부착성 

등), ⑤제품유통/사용시의 화학적 특성 (유효

기간 내의 주성분의 안정성, 희석액의 안정

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표 2. 제형별 국내 등록 품목 변화 추이

■ 2005년 상위 5품목이 전체중 953품목(82.4%)

2005년 수화제 입제 유제 액상수화제 액제 입상수화제 분제 분상유제 미탁제 분산성액제 기타

1,155품목 319 259 183 128 64 63 25 13 9 8 85

비율(%) 27.6 22.4 15.8 11.1 5.5 5.5 2.2 1.1 0.8 0.7 7.3

■ 2023년 상위 5품목이 전체중 1,443품목(77.2%) 

2023년 액상수화제 입제 수화제 유제 입상수화제 액제 유현탁제 정제 미탁제 분상유제 기타

1,870품목 481 382 248 172 160 78 41 39 36 34 189

비율(%) 25.7 20.4 13.3 9.2 8.6 4.2 2.2 2.1 1.9 1.8 10.6
























































